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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 문화민주주의임을 주

장하고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문화정책, 특히 대중시민교육(폴크빌드닝 

folkbildning)이 스웨덴의 문화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핵

심적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는데 있다. 저명한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

버트 달(Robert Dahl)은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주요 원칙의 하나로 ‘계몽

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폴크빌드닝

의 미션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교육되어야 하고 정치

적 과정과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폴크빌드닝에서 빌드닝의 의미가 ‘계몽(enlightenment)’ 및 교육

이란 점에서 이는 문화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이다. 문화정책은 민주주의 

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문화민주주의는 포용과 다양성, 문

화생산 수단 및 분배에의 평등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궁극적이고 최고 수준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폴크빌드닝은 서

구 대중민주주의가 성립되던 시대인 1868년 시작되어 19세기 말, 20세

기 초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1912년부터 국가의 문화정책으로 재정지원

이 시작되면서 크게 발전해 왔다. 1809년 신헌법이 제정되었지만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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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문법에 무지했던 대통령의 ‘군주의 시간’을 중단시

켰다.”, “‘국가의 시대’가 마감되고 ‘시민의 시대’가 열렸다”(송호근, 2017: 

39). 2016년과 17년 사이 겨울 전후의 촛불시위로 2017년 봄에 대통령 파면

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시민민주주의의 도래가 회자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했고 이러한 촛불시위가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

의(civic democracy)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정치(citizen politics)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의 위기로 인해 시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와 행동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민정치는 민주주의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현행 민주정치가 본래의 민주적 목표를 향해 가도록 시민적 긴장을 불어넣

는 소중한 계기라는 것이다. 시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어떤 유형을 지칭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적 가치’에 입각하고 시민적 동의와 참여를 존중하

덴은 귀족주의적 헌정주의와 전략적 식민주의가 지속되었고 1866년까지 

4계급의 신분제 의회가 유지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력한 보수

적 민족주의, 독점적 자본가세력의 부상,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계급갈

등은 민주주의 전환을 위협하고 지체시켰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대전환

기에 스웨덴은 많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화의 단

절을 겪지 않았는데 시민들의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각성, 민주적 토론

과 학습이 평화로운 민주적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폴크

빌드닝이 사회적 공간에서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가능하게 했고 노동자

들이 교육과 학습으로 무장된 ‘문화적 시민’으로 재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대중시민교육 문화정책 문화민주주의 시민민
주주의 스웨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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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체제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서 발원하는 ‘토크빌적 가

치’(Tocquevillian value)에 충실한 민주주의이며 시민참여, 시민권, 시민윤리

가 이러한 시민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라고 한다(송호근, 2017: 44-45).

한국의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의 행태는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 보다 더 나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개연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촛불시민’의 민주

적 참여와 평화적 시위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가장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적 도전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에 대한 성찰과 논의는 한국 민

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제도의 구축보

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요구되는 ‘사고와 인식과 행태’의 변화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홍식 외, 2014: 6-8). 시민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주권

을 행사한다는 주체의식,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참여의식, 정치

적 운명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식의 분출’(송호근, 2017: 44)이라는 점

에서 ‘시민’의 ‘사고와 인식과 행태’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촛불시민’이 과연 이러한 시민민주주의에 합당한 

시민인지, 어떤 규범과 역량을 갖고 있는 시민인가에 있다. 촛불시위 당시 

촛불시민의 의식과 윤리가 앞으로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 

당시의 시민의식과 시민윤리가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충분한지가 그것이다. 

사실 시민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

하고 기본적인 요소이다. 민주주의 자체가 ‘인민의 지배’이자 ‘자기통치’이

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 문화민주주의임

을 주장하고 스웨덴 사례를 통해 이를 검토하는데 있다. 즉, 문화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내면화한 개인이어야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시민의 시대’와 시민민주주의는 그 사회와 시민들의 민주적 

수준에 의해 보장될 것이고, 사회와 개인의 민주적 수준은 문화민주주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민주주의란 포용과 다양성, 문화생산 

수단과 분배에의 평등한 접근을 말하며 이러한 문화민주주의 없는 시민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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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피상적일 수 있다는 점, 한국의 ‘시민’이 노동계급 및 사회적 약자와

의 사회적 소통과 연대를 추동할 역량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다. 시민민주

주의가 정치와 권력, 민주주의 과정에서 ‘시민’이 핵심적 주체가 되는 것이 

조건이라면 그 시민은 과연 누구이고 어떤 시민인가. ‘시민적 가치’와 시민

윤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되는가. 시민민주주의가 문화민주주의를 내

재하거나 전제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시민민주주의는 문화민주주의가 내재되거나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차별과 배제와 폭력, 심각한 양극화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의 조건에서 시민민주주의의 도래를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사실 촛불시위는 그동안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의 정치적, 문화적 차별과 배제와 폭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국은 ‘일상

에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에서 세계 최하위권이고, 특히 한

국인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타인에게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한

다.1) 경제적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경제적 불평등이 사람다움의 자격

과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며(심보선, 2017) 이는 민주주의를 요구해

온 시민들이 정작 일상에서 어떤 ‘사고와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지를 보여준

다고 하겠다. 촛불시위와 대통령 파면, 정권교체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차별

과 배제와 폭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문화적 요소, 즉 

인성과 인격, 시민적 아비투스(habitus)와 민주주의 습관을 함양하는 교육·학

습 및 문화의 힘이 중요한 것이다. 문화민주주의란 바로 이러한 교육·학습 

및 문화의 힘을 말하며 이는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 시민

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결사체와 시민의 힘, 참여와 연대의 힘, 신뢰와 사회

적 자본, 사회적 민주성과 공공성은 문화민주주의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하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

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촛불시위로부터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복지 확대에도 불

구하고 한국을 극심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사회로 만들었고 그 결과 심각한 

1) 임채윤·김근태(2013), 심보선(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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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신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적, 문화적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성의 심화이다. 서로주체적 사회통합과 분

배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와 규범과 철학이 학습되고 내면화되지 않는

다면, 또한 자유와 평등의 실천에 대한 일상적 ‘작은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시민민주주의는 한갓 외형적 트렌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

서 문화민주주의의 사회적 구현은 시민민주주의는 물론 사회민주주의 가치

의 사회적 구현에도 필요한 조건임을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검토하

고자 한다.  

2.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2.1 민주주의: 도덕적 규범과 ‘계몽’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는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6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6)에 따르면 스웨덴은 9.39

점(만점 10점)으로 노르웨이(9.93), 아이슬란드(9.50)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

되었다.2)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정부의 작동(functioning of government),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라는 5개의 항목을 평가

한 것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 모든 항목의 가치들이 높은 수

준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7.92점으로 5개의 각 항목별 점수

는 9.17, 7.50, 7.22, 7.50, 8.24 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

에서 높은 점수(9.17)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작동, 정치참여, 정치문화 수준은 

2) 스웨덴은 2015년 3위, 2014년 2위로 나타났고, 한국은 2016년 24위로 나

타났다.

http://felipesahagun.es/wp-content/uploads/2017/01/Democracy-Index

-2016.pdf



124   스칸디나비아연구 제 19호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낮은 정치참여 및 정치문화 수준은 우리

의 낮은 시민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문제는 정치인의 문제 뿐 아니라 유권자, 즉 시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신명순, 2008). 

2016-17년 겨울 전후의 촛불시위는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국면

적으로 한국의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다수의 주권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민들의 민주적이고 성숙한 정치참여와 

정치의식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특수한 상황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져온 촛

불민주주의 혹은 광장민주주의를 ‘자발성’과 ‘기획성’이 결합된 ‘극장정치’

(전상인 2017)로 격하하지는 않더라도 촛불민주주의가 진정한 시민민주주의

인가 하는 의문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촛불시위에 등장한 다양한 ‘개인화

된 집단행동’들, ‘집단화된 개인행동’들이 과연 ‘시민적’이고 ‘문화적’인지, 

권력을 무너뜨리고 교체한 시민들이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어

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민

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이고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민주주의와 어떻

게 연관되는지 살펴보자. 

고대 아테네시대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는 수많은 개념과 다양한 모델이 

있다. 민주주의 이론가인 데이빗 헬드(David Held)는 민주주의를 ‘인민의 지

배’로 보고 인민의 참여 정도, 참여의 성격과 목표, 민주주의의 적용 범위에 

따라 경합하는 복수의 민주주의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를 4개의 고전적 모델, 즉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와 5개의 현대적 모델, 즉 경쟁적 엘리트민주주의, 다원주의, 

법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 구분하

였다(Held, 2006; 데이비드핼드, 2010). 헬드는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란 자유

와 평등, 모든 제도에의 평등한 참여기회, 개인의 자유(liberty)와 분배의 보

장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개인(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민주주의

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문화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 스웨덴 민주주의와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   125

또 다른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버트 달(Robert Dahl)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 상이한 사람들에게 상이한 의미를 지녀왔기’ 때

문에 여전히 많은 혼란과 이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로버트 달, 

2009: 17; Dahl, 2015). 달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자기통치’이며 통치 받는 사

람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원리이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좋은 제

도들이 있다 해도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증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모

두가 동등한 참가 자격과 능력이 있으며, 공동체가 추구할 정책이나 나갈 방

향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달은 민

주주의의 많은 이점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과정이 갖춰야 할 5개의 기본원

칙으로 효과적인 참여, 투표의 평등, 계몽적 이해(enlightened understanding), 

의제의 통제, 모든 성인의 수용(inclusiveness)을 말하고 있다. 

시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은 아니다. 문화민주주의는 더 더욱 

아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를 내포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바로 ‘참여’와 ‘계몽’이 그것이다. 

달(Dahl)의 ‘계몽적 이해’ 원칙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이 교육‧학습되어야 하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주권자들(시민)이 충분히 스스로 ‘계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달의 ‘계

몽’은 바로 문화민주주의 원리인 것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수준 높은 주

체적인 교육·학습과 문화향유가 만들어내는 ‘계몽’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를 도덕적 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달의 민주주의 개념을 적용하

여 ‘계몽적 이해’가 바로 문화민주주의이며 문화민주주의 수준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다는 점을 스웨덴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가 강조되

어야 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민주주의

의 최고 선진국들인 북유럽에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다. 

웨스터민스터(Westminster)모델에서 매디슨모델(Madisonian model)로의 ‘전환

(Madisonian turn)’이 그것이다(Bergman and Strøm, 2011). 대중과의 소통 약

화, 카르텔정당의 등장, 정치의 사법화, 유럽통합 등이 노르딕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제도인 정당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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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위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신뢰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

(demanding citizens)’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는 다시금 이론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

다. 참여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직접민주주

의적 형태이며, 숙의민주주의는 정치영역에서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강조하

면서 상호이해와 합의, 소통합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민주주의

나 문화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의 한 모델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가치인 것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란 민주적 대화와 토론을 통

해 공통의 문제와 정책을 합의하고 사적 개인을 공적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2 시민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는 정치체제나 제도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

과 시민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공공영역으로서의 사회와 주권자들의 사

회적 삶이 얼마나 ‘시민적’이고 ‘문화적’인가,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얼마나 ‘시민적’이고 ‘문화적’인가가 그것이다. 고전적 공화주의부터 오늘날

의 민주주의까지 ‘덕성virtus 있는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간주

되었다. 헌법 등 제도 자체로는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그 체제가 시민적이지

도 문화적이지도 않아 민주주의가 결핍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아주 많기 때문이다. EIU 민주주의 지수에서 말하는 ‘흠있는 민주주

의(flawed democracies)’, ‘하이브리드 체제(hybrid regimes)’, ‘권위적 체제

(authoritarian)’가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민주주의 발전 또는 ‘민주주

의 벼리기(forging democracy)’는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making 

democracy social)’것이었다(Eley, 2002).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

에서의 세 가지 축 중 첫째는 민주주의가 평등한 인간들의 사회라는 원칙적 

선언에서 유추되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을 구성하는 작업이었다(홍태영, 

2014). 사회 속에서 평등한 시민의 구현이 곧 민주주의인 것이다.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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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이고 견고한 민주주의는 민주적 시민

문화의 발전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민주주의 ‘문화’(culture of democracy)는 

개인들이 스스로를 주관하는 능력, 즉 행동과 행위, 규범을 의미한다. 민주

적 사회의 시민문화는 개인과 집단이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들에 의해 만들

어지며, 자유로운 사회의 시민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이익과 권리, 책임

을 추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적 권리와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항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규칙들이며 갈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타협과 합의로 

귀결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관용의 필요성과 갈등의 불가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Diamond, 2008). 따라서 차이를 인정

하는 민주주의 문화가 중요하며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

이며 민주주의 행동수칙, 비판적 관점을 갖는 ‘문화적 시민’을 만드는데 있

다. 

문화와 민주주의 관계의 중요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

의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유럽에서 문화민주화는 

예술의 ‘문명적 가치 (civilising value)’, 즉 문화예술이 시민성과 민주성, 즉 

계몽을 함양하는 역할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로 고급문화에 대한 일

반대중의 접근을 최우선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소득이나 

교육의 부족으로 이러한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

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왔다(Evrard, 1997). 반면, 1970년대 유럽 문화정책 논

의에서 등장한 문화민주주의는 주로 문화민주화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는

데 문화민주화가 주류적 규범 밖의 문화적 표현과 행위를 무시하고 문화에 

대한 top-down식의 엘리트주의적이고 획일적 접근을 갖는다고 비판한 것이

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넘어 문화생산 수단과 분배에 

대한 접근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모두 

본질적으로 문화정책의 목표이다. 문화민주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

상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을 민주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

만 문화민주화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

화민주주의는 포용과 다양성, 문화생산 수단에의 평등한 접근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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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다.

문화정책은 민주주의 원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Vestheim, 2014). 문화

민주주의는 급진적인 사상으로 민주주의 이념의 궁극적이고 최고 수준의 확

장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즉, 민

주주의의 본질인 ‘인민의 지배’와 ‘자기통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문화는 주

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행동의 영역’인 것이

다. 한 사회의 문화의 예술적 표현들, 즉 문학, 예술, 영화 등은 권력으로부

터 독립적이며 예술에 대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창작의 자유이

다. 문화민주주의는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가 주체가 되는 휴머니티의 비전

인 것이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사회에서는 시민의 각성과 계

몽에 의해 차별과 배제와 폭력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3. 스웨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지체된 민주화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역사적으로 스웨덴 민주주의의 발전은 참여와 연대, 평등과 자유의 융합, 

평등교육 및 대중시민교육과 밀접히 연관되어 왔다. 제도적으로 스웨덴 민

주주의는 노르웨이의 영향을 받았는데 노르웨이는 1814년,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선포하였다(김인춘, 2014). 19세기 후반부

터 스웨덴은 산업화가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귀족주의적, 엘리트주의적 정치

체제는 새로운 계급관계와 사회갈등에 직면하였다. 19세기 말부터 강력한 

대중운동이 등장하였는데 자유교회운동(Free Church movement), 금주·절제운

동(Temperance movement), 노동운동 등이 그것이다. 특히, 노동운동 등 스웨

덴 진보주의자들은 노르웨이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여 노르웨이 진보주의자

들과 교류하고 연대하기도 하였다. 경제가 성장하고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1

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자유주의자보다 사회주의자들이 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Hurd, 2000: 246). 1909년 남성선거권이 이루어졌으며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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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보통선거권이 가능해졌다. 1917년 총선에서 자유-사회민주당 연합정부

가 수립되었고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ism)가 도입되었다.3) 자유주의자들 

및 노동계급의 완전한 민주주의 요구는 1918년 헌법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역사적으로 스웨덴 민주주의는 최소한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화의 단절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협한 요인은 많았으며 실제 민주화

가 지체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 선거권의 확대로 민주주의가 급속히 발전

하고 제도화된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이다. 이 시기는 또한 대중민

주주의의 성립과 자본주의의 확립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대표성의 위기

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Eley, 2002; 오경환, 2014). 특히, 자

본주의 발전과 대중민주주의가 가져온 계급정치의 등장은 노동계급을 대표

하는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의 성장을 가져왔다.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 창립

된 시기를 보면 1871년 포르투갈 사회당이 최초이고 그 다음이 1875년 창립

된 독일 사회민주당이다. 스웨덴은 1889년에 사회민주노동당(이하 사회민주

당)이 창립되어 유럽에서는 늦은 편에 속하였다. 덴마크사회민주연맹(1876), 

체코사회민주당(1878),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1879), 헝가리노동당(1880), 

프랑스사회주의노동당(1880), 네덜란드사회민주리그(1880), 폴란드프롤레타

리아트당(1882), 영국사회민주연합(1883), 벨지움노동자당(1885), 노르웨이노

동당(1887), 스위스사회민주당(1888),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1889)보다 늦었

기 때문이다(Eley, 2002: 63). 노조총연맹의 설립도 늦었다. 스웨덴의 노조총

연맹(LO)은 1898년에 설립되었지만 영국 TUC는 1868년에, 스페인총노조연

맹은 1888년에, 독일과 헝가리는 1891년에, 오스트리아는 1893년에 설립되었

다(Eley, 2002: 70).   

의회민주주의나 (남성)보통선거권 도입도 늦었다. 노르웨이는 1884년에 

의회주의를 완성하였지만 스웨덴은 1917년에 도입되었다. 남성선거권은 독

일은 1871년(1849년 제국헌법에 명시됨), 노르웨이는 1898년에 도입되었지만 

스웨덴은 1909년에 도입되었다. 1809년 신헌법이 제정되었지만 스웨덴은 귀

족주의적 헌정주의와 전략적인 대외 식민주의가 지속되었고 1866년까지 4계

3) http://www.riksdagen.se/en/how-the-riksdag-works/democracy/the- 

history-of-the-riksdag/



130   스칸디나비아연구 제 19호

급의 신분제 의회가 유지되었다(김인춘, 2016).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를 지배하였고 독점적 자본가집단의 부상과 영

향력 확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노사간 계급갈등은 민주주의 전환을 위협

하고 지체시켰던 것이다(Sejersted, 2011).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1차 세계대

전 전에 치러진 유럽 각국의 총선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이 다른 나라

의 사회당 계열 정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가장 높은 지지

율을 얻은 정당은 1903년에 창립된 핀란드 사회민주당으로 1913년 총선에서 

43.1%를 획득했고,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 1914년 9월 총선에서 36.5%를 

획득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이었다. 세 번째는 독일사회민주당으로 1912

년 총선에서 34.8%를 얻었다(Eley, 2002: 66).  

이러한 정치사회적 대전환기에 스웨덴은 많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표

성의 위기와 민주화의 단절을 겪지 않았다. 1909년 총파업 투쟁과 1931년 오

달렌 참사를 비롯한 극심한 노사갈등, 보수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이념갈등, 

전통적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 갈등이 1930년대까지도 심각했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노동운

동이 기존 정치와 권력을 타파하고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각성, 민주적 토론과 학습이 평화로운 민주

적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구조적이고 

전사회적인 전환의 시기에 ‘시민들의 역량’으로 스웨덴은 평화롭게 민주주

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Berman, 1998; Herlitz, 1939; Hurd, 2000; 

Safstrom, 2016). 그 후, 잘 알려진 대로 1932년 사회민주당의 집권과 1938년

의 노사대타협으로 ‘스웨덴 모델’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보편적 복지국가와 

완전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국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심화되던 

시기로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와 무역확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와 1차 세계대전이 나타났던 시기이다.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자유

방임국가와 함께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스웨

덴은 매우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대외노선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

나 1905년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의 해체로 국내의 정치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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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김인춘, 2016). 그럼에도 스웨덴은 1차 세계대전 전

에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자유-사회주의세력 연합이 등장했고 의회개혁에도 

성공하였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허드(Madeleine Hurd)에 따르면 단순

히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

다. 허드는 1870-1914년 시기 스웨덴 스톡홀름과 독일 함부르크의 공공영역 

담론과 계급관계에 대한 역사적 비교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은 ‘부르주

아 민주주의 이론’이 말하는 부르주아계급의 성장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적 연대와 문화적 자원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Hurd, 2000). 

도덕성과 자율성, 교육, 품위의 개념으로 조직되고 구성된 공공영역의 중요

성이 그것이다. 

번성하는 항구인 스톡홀름에는 상업 및 금융 엘리트에 대항하는 대중의 

민주주의 운동이 1860년대에 등장했다. 자유지상주의적 사상은 매우 약했고 

자유-노동의 반엘리트 ‘사회적 연대’로 참정권 및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 노동계급과 소통하고 연대했던 것이다. 독일과 달

리 강력한 자유-노동 연합은 스웨덴의 평화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

할을 했다. 자유주의적인 공공영역은 하층계급의 공공영역에의 접근에 대한 

규범, 즉 ‘품위전쟁 (wars of respectability)’이 나타났는데 공적활동에 참여하

는 정당한 행위자로서 노동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자기규율적인 공적 행위가 

요구되었다. 이는 교육과 ‘사회적 몸가짐(social grooming)’에 대한 강조였다. 

금주·절제운동 같은 캠페인은 ‘반헤게모니 도덕성(counter-hegemonic morality)’

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면서 진실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공적인간으로서의 

노동자라는 이미지를 고양했다. 노동계급 스스로 교육과 학습, 자기규율을 

통해 ‘시민성’과 ‘문화성’, ‘계몽’을 함양했던 것이다(Gougoulakis and Christie, 

2012). 역사적으로 스웨덴 의회(Riksdag) 및 지방의회는 재산과 교육받은 엘

리트에 의해 지배되었는데 1884년 총선 이후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과 노동

계급의 연대는 1918년 헌법이 개정되고 스웨덴의 귀족주의적 헌정주의가 해

체되는데 결정적이었다.4) 

4) 1884년은 당시 스웨덴‧노르웨이연합체제에서 스웨덴의 지배를 받던 노르웨

이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선언한 시기로 노르웨이 민주주의 발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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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민주주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하버마스적 공공영역 담론의 가치

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공영역에 ‘시민’과 ‘문화’가 민주적으로 내재되

었던 것이다. 즉,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습속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공공영역이라는 사회적 공간이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가능하게 했고 노동자

들이 교육과 학습으로 무장된 ‘문화적 시민’으로 재탄생했던 것이다. 1868년

부터 시작된 스웨덴의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과 문화교육이 바로 그 역

할을 한 것이다. 이는 선거권의 확대가 19세기 민주주의의 큰 과제이자 성과

였다는 점에서 스웨덴 보다 빠른 1871년에 남성선거권이 도입된 독일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경험을 설명해준다. 즉, 선거로 구현되는 대표

성을 대체할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가 독일의 공공영역에서는 부족했기 때문

이다(오경환, 2014). 이에 스웨덴의 대중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문화

교육과 문화민주주의를 살펴보자.

4. 스웨덴의 문화정책과 문화민주주의
스웨덴 문화정책의 역사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 들어 본

격화되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군주에 의해 설립된 문화예술 기관을 감독하

거나 운영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문화정책의 주요 영역은 문화교육, 공공박

물관, 공연장, 공공도서관 등이었고 상당부분 민간후원자나 자원봉사의 지원

을 받았다. 한편, 19세기 말 급속한 산업화로 등장한 노조운동은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운동을 확산시켜 왔다.5) 이는 민중고등

학교(folk high schools) 형태로 1868년 2개의 학교가 만들어졌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노조운동, 금주운동, 자유교회운

물론 덴마크, 스웨덴의 민주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1905

년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기반이 되었다(김인춘, 2016).  

5) 이러한 대중교육운동은 덴마크의 교육운동가인 그룬트비(Grundtvig)에 의해 

국민고등학교라는 형식으로 184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다. 그 후 이러한 교

육운동이 1864년 노르웨이의 민중고등학교, 1868년 스웨덴의 민중고등학

교 등 주변 나라들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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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등에 의한 대중 문화교육도 활발하였다. 민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대중시

민교육(폴크빌드닝 folkbildning)6)은 인격을 함양하는 방법으로서의 학습 또

는 지식(빌드닝 bildning)과 관련되며 스웨덴 문화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스

웨덴어 ’bildning’은 ‘계몽(enlightenment)’를 뜻한다고도 한다.7) 

폴크빌드닝은 평생교육 그 이상의 교육이고 일반적인 정규교육과는 다른 

교육이다. 스스로를 위한 계몽의 기회이고 각자가 자신의 학습을 책임지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빌드닝 개념은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 대중교육

(popular bildning)의 형태로 모두에게 교육의 권리와 문화적 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학습동아리(study circle)는 폴크빌

드닝의 핵심이다.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배움을 얻기도 한다. 학습동아리 참가자들은 서

로 학습을 공유하고 자신의 관심사항과 배움의 열망을 축적하는 것이다. 폴

크빌드닝은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대중운동은 학습동아리협회

와의 파트너십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network으로 서로 간에 관계와 

협동을 할 수 있다.8) 스웨덴 정부는 폴크빌드닝에 1912년부터 재정지원을 

하면서 폴크빌드닝은 문화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공적지원을 받지만 운영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모든 정당들이 스웨덴 사회에서의 폴크

빌드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담론 형성, 

시민교육을 위한 ‘학습동아리 민주주의(study circle democracy)’라는 공동체 

시민교육이 바로 이러한 대중시민교육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스웨덴을 

‘고대 아테네민주주의에 기반한 현대의 민주주의(a modern democracy on 

Ancient foundations)’로 보는 배경이다(Herlitz, 1939). 

스웨덴 정부의 문화정책은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70년대까

지 급속히 발전해 왔다. 1912년부터 도서관에 대한 국가지원이 시작되었고, 

6) folkbildning은 인민 또는 대중이라는 뜻의 folk와 계몽 또는 교육을 의미하

는 bildning이 합쳐진 용어로 대중 성인교육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글에서

는 주로 대중시민교육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7) http://www.statvoks.no/emma/FRAMSYN-engoctober.pdf p.3

8) http://www.folkbildningsradet.se/globalassets/rapporter/ovriga-rapporter/ 

significance-of-folkbildning_web-2.pdf?epieditmode=tru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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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에는 전국의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국가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다. 

1930년대 등장한 스웨덴 복지국가모델이 문화정책을 포함하면서 문화와 예

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증가하였다. 초기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문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대중 문화교육 및 평생교육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가주

도 이념과 회원 중심의 대중운동조직 이념이 합해진 조합주의적 모델로 조

직되었다. 1930년대부터 스웨덴 문화정책의 주요 특징은 수준 높은 문화에

의 평등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었다. ‘인민의 집(Folkhemmet)’이라는 1930년

대의 복지국가 이념이 교육과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스웨덴 정

부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사회복지제도 마련과 함께 높은 수준의 문화

적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

장하고 문화시설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계층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

예술 기관 및 활동의 지방 분산을 문화정책 목표의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풍요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모두를 위한 최고의 것’이

라는 복지정책의 슬로건을 통해 스웨덴의 문화정책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

다(홍재웅, 2011). 평등이 크게 강조된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이념이 문화

영역에도 적용되면서 문화정책을 둘러싼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 

들어 문화정책은 예술가 지원이나 순수 문화예술 활동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독서활동을 중시

하였다. 1940년대에 도입된 공립 음악학교가 196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급

속히 확대되어 거의 모든 기초지자체(290개 지자체 중 283개 지자체가 운영

하고 있음)가 각각의 음악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모든 아동 및 학생들이 

음악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

고 대중문화에 대한 지원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와 많은 의제는 오늘날 스웨덴 문화정책의 근간이 된 ‘1974년 문화정책법’으

로 발전되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다.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를 모

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국민 개개인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도록 함과 동시에 창의력

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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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 문화정책은 문화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 사실 오랜 기간 스웨덴은 문화부와 교육부가 하나의 정부부처로 통합되

어 있었다. 문화부는 1991년 교육부로부터 분리되었으나 예술교육 등 많은 

문화 참여 교육활동은 여전히 교육부의 책임이다. 교육부와 문화부의 영역

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이 두 부처는 2004-2006년 짧은 기간 다시 

통합되기도 했다. 

스웨덴의 정규교육은 1920년대부터 기존의 전통적 교육과 다른 대중적‧진
보적 교육운동이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활동중심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삶과 연관된 교육과정, 책임있는 민주시민 교육, 특히 스웨덴의 문화예술교

육과도 크게 관련되었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교육개혁이 추

진되었고, 특히 1940년대부터 1972년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기

존의 전통적 교육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이윤미, 2015). 12년의 무상 공

공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교과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고 특히 독서를 중시한다. 

문화복지와 문화민주주의를 목표로 해 온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복지국가

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복지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 문화

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으

로 문화예술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고급문화에의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복지와 권리로서의 문화 개념은 스웨덴 문화정책의 근간이다. ‘문

화의 민주화 단계(1960년-1975년)’9)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국민에게 

정치와 문화를 교육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격상되었다. 당시 공연예술의 

주 관객이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에 한정되어있던 상황을 바꿔 많은 소외집

단도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본격

적으로 수립되게 되었다. 

스웨덴의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는 ‘문화와 민주주의 담당(Minister 

9) 스웨덴은 1531년 구스타프 바사 국왕이 루터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 1951

년에야 종교자유가 허용되었다. 국교의 막강한 권위와 강제를 거부하는 자

유교회운동이 19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루터교의 국교 지위는 

개방화와 세계화, 다문화라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1995년 의회에서 

공식 철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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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ulture and democracy)’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는 문화부 장관 책임 하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화(more culture for more people)’를 목표로 

하고 있다.10) ‘문화와 민주주의 담당 장관’이란 표현은 문화가 곧 민주주의

이고 민주주의가 곧 문화임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과 문화의 밀접한 관계는 

문화가 곧 교육이고 문화와 교육과 민주주의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 및 민주주의 관련 정책은 사회와 구성원의 결속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다양한 문화정책, 소수자‧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정책을 포괄하고 있

다. 현재 스웨덴 문화부의 주요 업무 영역은 시민사회(civil society), 문화

(culture), 민주주의와 인권(democracy and human rights), 미디어(media)이다.11) 

스웨덴 정부는 시민사회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또한 문화부는 차

별금지 및 사회통합 업무도 담당한다.12) 

스웨덴의 문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것이 공공도서관과 독

서진흥이다.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모으는 곳이 아니라, 독서진흥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적극적 역할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은 정부기관이며 교육부 소관이다. 스웨덴의 모든 공공도서관(주로 기초지

자체 도서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교육부에도 보고한다. 스웨덴에는 

1600년대에 세워진 왕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예테보리대학 도서관, 룬드대학 

도서관, 웁살라대학 도서관 등 4개의 주요 도서관 외에 400여 개의 공공도서

관이 있다. 1997년 1월에 발효된 '도서관법'은 모든 행정기관의 공공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스웨덴 국민들이 공공도서관 책을 무료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도서관들은 전시회, 연주회, 토론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기도 한다. 스웨덴의 공공도서관은 만민교육이라는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세기 초 노조와 정당을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이

끌어갈 시민교육 차원의 학습동아리 운동이 크게 일면서 생겨난 작은 도서

관들이 전국적인 공공도서관 체계로 발전해 온 것이다.

유럽연합 27개국의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한 ‘유로

10)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culture/

11)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culture/

12)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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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미터-유럽의 문화활동’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연평균 

독서율은 90%로 세계 1위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74%로 세계 최

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스웨덴 정부는 독서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다. 1996년 제정된 도서관법을 대체해 201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스웨덴의 

새 도서관법은 지식의 소통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통한 민주사회 발전에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철학 아래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외국계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2002

년 정부는 독서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에서 

6%로 낮추었다. 그 결과 책값이 낮아지면서 독서가 늘어났다고 한다. 

스웨덴 문화정책은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와 창

의성의 융합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문화민주주의와 보편적 문화교육에 기초

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문화정책은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 요소였다. 독서진흥과 다

양한 공공 예술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차 세계대전 후 

스웨덴 문화정책의 기본 이념은 예술적 자유와 문화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

해 예술과 문화를 융성시키는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심화와 스

웨덴 복지모델의 변화로 문화정책도 변화하였다. 문화정책의 분권화, 지자체

의 문화산업 활성화, 창조산업 및 문화산업의 활성화, 문화예술과 산업의 융

합, ICT와 혁신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 등이 그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의 ‘유로바로미터-유

럽의 문화활동’ 2013년 보고서에 의하면, 스웨덴 사람들의 문화향유 및 문화

참여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80세 이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적극

적이며 년 1회 이상 문화기관을 방문하여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한다. 성

인의 40% 극장공연 참석, 18% 클래식 공연, 47% 박물관 방문, 50% 공공도

서관, 6% 합창단 공연, 82% 1권 이상 독서, 22% 시나 일기를 쓰며, 성인의 

5%가 문화단체의 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예술 및 문화교

육, 예술가들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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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웨덴의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과 
민주주의 발전

스웨덴에서는 역사적으로 폴크빌드닝(folkbildning)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공부모임이 발전해 왔다. 19세기 후반 소수에게만 고등교육 기회가 

주어지던 시기에 일반 대중의 지식에 대한 열망과 스스로 사회발전에 참여

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도 폴크빌드닝의 핵심 개념은 모

두가 스스로 지식과 자기계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폴크빌드닝의 목

표는 교육·학습의 격차가 최소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정책 관련 중

앙정부 예산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28%)을 차지하는 것이 대중시민교육

(folkbildning) 지원이다(Harding, 2015: 36).13) 

폴크빌드닝은 사회적 공간에서 일반대중의 교육과 참여, 스스로의 계몽을 

중시했다. 1868년에 시작된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s, 오늘날의 시민학

교)는 자유주의적인 대중시민교육을 담당하였으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크게 확산되어 민주주의 교육과 계몽에 큰 역할을 하였다(Lund, 1938). 현재 

폴크빌드닝은 전국적으로 150여개의 시민학교와 10개의 학습동아리협회

(study associations)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동아리는 매년 30

만여개의 공부모임과 25만여개의 문화프로그램에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습동아리협회 중 대표적인 것이 ABF로 노동자 교육을 목

적으로 1912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9만여 학습동아리에서 75만여 명이 참가

하고 있으며 스웨덴 대중시민교육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단체이

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설립된 협회로 1940년에 설립된 Medborgarskolan 

(www.medborgarskolan.se)는 보수적 가치를 앞세운 사회개혁운동 단체이다. 

Sensus(1930년 설립)는 국가종교 교리에 입각한 시민교육단체이고, Folkuniversitet 

(1933년 설립)는 대학생들이 조직한 시민교육기관이다(von Essen and Åberg 

2009). 1967년 설립된 SV는 농민과 도시자영업자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교육단체이다. 중요한 것은 설립 당시의 정치적 노선과 달리 모든 협회

13) http://www.culturalpolicies.net/web/swede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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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예술, 토론, 교양 등의 시민교육을 중시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ABF(Arbetarnas Bildningsförbund, 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ww.abf.se)는 사회민주당과 노조가 연계해 민주주의, 다양성, 정의, 평등을 

목표로 1912년 노동자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889년 사회민주당 창당과 

1898년 노조총연맹(LO)의 설립으로 노동조직화가 본격화되었고 20세기 들

어 이념대립과 노사대립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ABF는 자유롭

고 자발적인 교육활동을 중시했고, 사회민주당과 연계되어 있었지만 정당이

나 종교로부터 자율적으로 활동하였다. 노동운동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을 교육하였고, 특히 모든 시민이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F는 민주적인 정치조직이자 

문화조직이고, 노동조직이자 협동조직이었다. 특히 ABF의 영향력은 1920년

대, 30년대에 매우 컸는데 당시 일반아동의 공교육이 13-14세까지만 가능하

였기 때문이다(Elgán and Scobbie, 2015: 32). 따라서 일반 성인은 물론 청소

년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민주적 시민’, ‘문화적 시민’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다. 

모든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되는데 시민학교

(folk high schools)와 학습동아리협회(study associations)가 그것이다.14) 학습

동아리협회는 학습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기타 폴크빌드닝활동으로 구성된

다. 시민학교는 최장 4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강좌와 단기강좌가 있다. 장기

강좌 중 일부 특별강좌는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로 구성된다. 단기강좌는 

최대 3주 기간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10년 기준으

로 150개의 시민학교와 10개의 학습동아리협회가 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

는 150여개의 시민학교 중 100여개가 협회, 재단, 대중운동단체, 비영리단체

와 연관되어 운영되며 나머지 50여개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두 종류의 

단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시민학교는 매 학기 약 2만6천5백 명이 

장기코스에 참여하고 약 8만 명이 단기코스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조직인 

10개의 학습동아리협회에서는 매년 30만개 가까운 공부모임(study circles, 

14) www.eaea.org/country/sweden. 2017년 5월 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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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förbund)이 운영되고 200만 명의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25만여 개의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15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부모

임의 주요 과목은 음악, 미술, 미디어, 인문학, 사회과학, 심리학 순으로 인기

과목이라고 한다. 특히 음악, 미술, 미디어가 전체 활동의 61%를 차지하여 

문화예술 경험과 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15)

폴크빌드닝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며 스스로 학습내용

을 개발하고 공부한다는 특징이 있다. 어학강좌, 창조적 작업활동, 문화·취미

활동, 예술 강좌, 직업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중시민

교육은 민주주의 창달, 문화생활 향상, 국민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차원의 

교육 뿐 아니라 노동인력 확보와 고급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목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폴크빌드닝지원법(The Decree on 

Government Subsidies to Folkbildning)’에 따르면 대중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발

전과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발전에 대중

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격차를 줄이며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문

화생활에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정부가 ‘신교육법(The new Education Act - for knowledge, choice 

and security)’을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성인교육에서 지식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성인평생교육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성인교육(municipal adult education), 학습지체자성

인교육(education for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이민자스웨덴어교육

(education in Swedish for immigrants, Svenska för Invandrare, SFI)가 그것이다. 

이 법안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결정은 시민학교(folk high schools)로 하여금 

SFI의 스웨덴어 교육과 성인평생교육을 같이 운영하게 만든 것이다.

스웨덴성인교육위원회(Folkbildningsrådet, The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가 2005년 발간한 Folkbildning of the future, its role and 

objectives에 폴크빌드닝의 목표는 스웨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명

15) Folkbildningsradet Facts on folkbildning in Sweden,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http://www.folkbildningsradet.se/globalassets/fakta-om-folkbildning/fb

r-facts-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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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16) Folkbildningsr ådet는 폴크빌드닝 관련 비영리 중앙조직으로 

정부와 의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학습

동아리협회와 시민학교에 배분하고 예산서와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

고, 평생교육활동을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Folkbildningsrådet는 3개의 회원조

직으로 구성되는데 스웨덴학습동아리협회연합(The Swedish National Federation 

of Study Associations), 시민학교운동조직(the Interest Organisation for Popular 

Movement Folk High Schools), 스웨덴지자체협회(th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가 그것이다.

폴크빌드닝은 초기부터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공식

교육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유

롭고 개방된 분위기에서 토론과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민주적이

고 자율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서로 다른 모두의 관점과 생각을 존중

한다. 정부가 거의 모든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

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대중교육조직은 비영리조직 등 사회영역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사회변

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해왔다.

Folkbildningsrådet(The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이 2011

년 발간한 The Significance of Folkbildning to Swedish Society에 폴크빌드닝은 

스웨덴 사회의 민주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한다. 시민의 사회참여와 사

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교육격차를 줄

이고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높인 것이다. 학습동아리협회와 시민학

교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에의 접근 기회를 확대시켰다.17) 스웨덴 사

회에 폴크빌드닝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2005년 법에 명시된 폴크빌드닝

에 대한 국가 지원의 목표는 첫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데 기여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 발전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인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셋째, 교육격차를 없

16) http://www.statvoks.no/emma/FRAMSYN-engoctober.pdf

17) http://www.folkbildningsradet.se/globalassets/rapporter/ovriga-rapporter/ 

significance-of-folkbildning_web-2.pdf?epieditmode=true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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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 사회의 교육과 문화적 각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넷째, 문화

생활에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6. 결론: 문화와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공공정책이 민주주의에 기

반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역사적으

로 북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은 참여와 연대, 평등과 자유의 융합, 평

등교육 및 대중시민교육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 결과 이들 나라의 민주

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로 평가되고 있다. EIU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20여개국이며, 북유럽 

5개국은 모두 9위내에 들어가 있다.18)

헬드(Held)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 모든 제도에의 평등한 참여

기회, 개인의 자유와 분배의 보장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개인(시

민)의 숙의와 참여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달(Dahl)은 민주주의의 5개 기본원

칙으로 효과적인 참여, 투표의 평등, 계몽적 이해, 의제의 통제, 모든 성인의 

수용을 꼽고 있다. 스웨덴의 대중시민교육(Folkbildning)은 이러한 민주주의

를 위한 교육‧학습과 문화민주주의의 장이었다. ‘시민참여’와 ‘계몽’이 그것

이다. 폴크(folk)가 인민, 시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참여’ 원칙

에 부합하고, 빌드닝(bildning)이 학습, 계몽, 문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달의 

‘계몽적 이해’ 원칙과 일치한다. 달의 ‘계몽’은 바로 문화민주주의인 것이다. 

스웨덴의 폴크빌드닝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스스로 교육되어야 하고 정치적 

과정과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가져야한다는 점에서 ‘계

몽’이고 문화민주주의이다. 스웨덴 시민의 폴크빌드닝이나 스웨덴 정부의 

문화정책 모두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실

천해 왔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를 도덕적 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달의 민

18) 2016년 EIU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1위 노르웨이, 2위, 아이슬란드, 3위 

스웨덴, 5위 덴마크, 9위 핀란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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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몽적 이해’가 바로 문화민주주의이며 문화민주

주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folkbildning은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사회 속에서 평등한 시민을 구현한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해온 것이다.

스웨덴의 문화정책에서 폴크빌드닝(folkbildning)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오늘날 이민 증가와 다문화 사회에서 폴크빌드닝은 평등과 사회통

합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폴크빌드닝이 실업 등 많은 사회문제 자체를 해결

하지는 못하지만 통합의 노력은 중요하다. 이민자는 물론 모두에게 스스로 

지식과 자기계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문화민주주의와 보편적 문화교육에 기초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

켜왔다. 중요한 것은 스웨덴의 문화정책이 예술과 문화가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킨다는 믿음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다. 문화정책의 출발

점은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와 역할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중시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 및 예술적 가치가 모든 공공정책 영역에서 고려되고 반영되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는 민주적인 사회에서 다양

한 경험과 생각, 이야기들이 문화정책을 통해 집단적으로 성찰되는 것이며, 

이는 일상의 민주주의에 필수요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모든 시민이 문화를 경험하고 창조적 역량

을 계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와 창의성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폴크빌드닝을 포함한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가 실현

되는 시민민주주의가 중요하며 이러한 시민민주주의가 바로 ‘완전한 민주주

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체가 

‘인민의 지배’이자 ‘자기통치’라는 점에서 스웨덴의 폴크빌드닝은 그 자체가 

시민민주주의이자 문화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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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Democracy and Civic Democracy: 
Democracy and Folkbildning in Sweden

Kim, Inchoon*

19)

This paper examines that historically Sweden’s cultural policy and 

Folkbildning(popular education) has crucially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weden and argues that cultural democrac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civic democracy. Robert Dahl argued that ‘enlightened 

understanding’ is one of key five principles for democracy. The mission of 

Folkbildning in Sweden has been to foster ‘enlightened understanding’ for all 

people as ‘bildning’ means enlightenment and education. This mission of 

Folkbildning is equivalent to the mission of cultural democracy since cultural 

democracy seeks to make art and education accessible to all people and focuses 

on inclusion, diversity and access to the means of cultural production. Cultural 

policy has important and practical meaning to democracy and Folkbildning in 

Sweden has been key component of cultural policy since 1912. Folkbildning’s 

conceptual heritage stretches back to the late 19th century when large groups of 

the people were excluded from higher education and aristocratic constitutionalism 

and estate system were strong. Sweden was a latecomer in democratization 

process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Folkbildning has contributed to the peaceful and democratic social transformation 

of Sweden through self-directed and collaborative education and learning and civic 

morality involving respectability, rationality and self-discipline. Folkbildning’s 

*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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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class education was important in attaining a condition for working clas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phere and making them as ‘cultural citizen’.

Key Words: Folkbildning, cultural policy, cultural democracy, civic democracy, 
Swede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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